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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ART REINFORCEMENT SYSTEM

방송ㆍ음향ㆍ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사찰난방
저렴하고강력한한열나무보일러가최고입니다

“
”초대형나무보일러는

역시한열테크가가능합니다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긴형태의보일러로써나무를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앞-뒤로열기3번돌아
열효율이높습니다.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크기때문에길고굵은나무를넣을수있어
난방이편리합니다.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태우면서생기는목초액이연통에붙어
연도를막히게하지만연도구조를간단하고
편리하게만들어청소가쉽습니다.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스위치로온도조절이가능하므로대단히
편리합니다.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대형공간에도난방및온수사용이
가능한검증된기술력과경험이있습니다.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www.hnboiler.co.kr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대한민국업계최초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결정서를획득한기업은한열나무보일러가유일합니다.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경영대상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스포츠서울라이프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대형찜질방 △기업

▽화원▽대형사찰

△화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소리고개
(音峴里) 산길을 따라 펼쳐진 6000여 평의
부지위에 4개 동의 건물이 각각 자리 잡고
있는 국제 육조정맥선원(www.zenp
aradise.com). 11월 11일 오전, 대웅전에 참
배하기위해올라가니, 선원장증오스님이
대웅전 아래 건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을직접운전하고있었다. 선방을짓고있는
현장에는 스님들이 작업복을 입고 구슬땀
을 흘리고 있었다. 그야말로‘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樂
食)’는 백장청규(百丈淸規)의 현장을 보는
듯한느낌이들었다. 150여평에달하는웅
장한 대웅전을 사부대중이 직접 지었다는
증오스님의설명을들으니, 그불심에감탄
하지않을수없었다.
증오 스님으로부터 선원의 연혁과 절 살

림살이를 들으니, 철저한 자급자족의 수행
공동체임이느껴졌다. 게다가이곳본원을
비롯해 광주, 서울, 부산 등지에 머무는 40
여명에 달하는 스님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대원문재현(71) 거사에대한존경심은대단
했다. 그것은 대원 거사가 경허-만공 선사
의 법을 이어‘지혜제일’이라 불리었던 전
강(田岡, 1898∼1975) 선사의인가제자로서
선법을드날리고있다는자부심이었다.
오후2시가되자, 대웅전으로스님과신도

들이 몰려온다. 대원 거사의 정기 선법문이
있는날이다. 200여출ㆍ재가대중이청법가
를올리자대원거사가<선문염송>의‘염화
미소(拈華微笑)’공안에 이은‘가섭찰간(迦
葉刹竿)’공안을제창하며법문을시작한다.
“아난 존자가 가섭 존자에게 질문했다.

‘석가세존께서 가섭 존자에게 금란가사를
전한일이외에또무엇을전했습니까?’그
러자가섭은‘아난이여!’라고불렀다. 아난
은‘예’라고대답하니, 가섭은‘문전의찰간
(刹竿)에 걸려있는 깃발을 철거하라(倒却門
前刹竿着)!’라고말했다.”
여기서 가섭이“아난이여!”하고 부르고,

아난이“예!”라고 대답한 그것으로 이심전
심의전법이모두끝났기때문에더이상쓸
데없이 찰간에 깃발을 내세워 설법이 있다
는표시를할필요가없다는법문이다.
대원거사는용성-전강선사의선문답에

서전강스님이“예!”하고대답한기연역시,
가섭과 아난 존자의 선문답과 유사하지만,
아난 존자는 당시에 깨닫기 전이었기에 몰
랐고전강선사는알고답했다고덧붙였다.
즉, 어느날용성(橛城, 1864∼1940) 선사

가 전강 스님에게“어떤 것이 제일구(第一
句)냐?”하고 물었을 때, 전강 스님이“예!”
라고 답하며 제일구를 곧바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대원 거사의 이런 선법문은 기초교리는

물론선어록에등장하는공안(화두)에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알아듣기 어렵다. 그럼에
도선원의대중은난해한공안집인<선문염
송>과 <벽암록> <전등록> <무문관>은 물
론이요<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 등
의 선어록을 꾸준히 공부하여 이미 상당한
안목을갖춘수행자들임을엿볼수있었다.
물론 육조정맥선원의 수행자들이 화두

참구에만매진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 대
원거사는일상속에서성품을여의지않고
자재하게쓰는공부를강조한다.
“이 현실 속에서도 성공하고 공부도 잘
할수있다. 직장에서는다내려놓고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나 일할 때 이외의 길을 걷
는다든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차를 기다린
다든가이런공백을호리(毫釐)도헛되이버
리지 말라. 시간 없는 사람이 더 공부를 잘
할수있다. 공백을놓치지말라.”
대원거사는스님과신도들에게늘“방심

(放心)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행주좌와 어
묵동정이 늘 일행삼매(一檧三昧)가 되도록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빛이 하나같이 선객답지 않게 곱상하
면서도 밝고 맑은 빛이 감도는 것은, 늘 스
승의 지도ㆍ점검 아래 본래면목을 여의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마음공부를

지어가기때문이아닐까여겨졌다.
1936년광주에서태어난대원거사는불

과18세에오직깨달음에뜻을두고전국을
방랑하는 구도행각에 올랐다. 1954년 인곡
선사를은사로해인사에서출가한그는2년
만에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서 지내던
중소나무에바람스치는한소리에활연대
오(豁然大悟)했다고 한다. 1957년 경봉, 동
산, 고봉, 설봉, 금봉, 효봉, 금오, 춘성, 청담,
전강선사등당대의선지식을두루참문한
그는 전강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1961년하안거결제중전강선사가불국사
조실이었던 월산 선사 입회하에 인가하며,
“부처와조사도일찍이전한것이아니거늘
(佛祖未曾傳) 나 또한 어찌 받았다 하며 준
다 할 것인가(我亦何受授) 이 법이 2000년
대에이르러서(此法二千年) 널리천하사람
을제도하리라(廣度天下人)”는전법게를내
렸다고한다.
이때부터 대구 동화사 포교당에 개설한

시민선방에서 교화를 시작한 그는 이듬해
동화사에서 <바로보인 금강경>을 출간한
이후 환속해 20년간 은둔하며 보림공부를
했다. 1986년도륜스님등여러사람이설
법을 청해 광주 선우회를 조직하고 본격적
인 대중 교화에 나섰다. 1988년 광주 삼원
선원에 이어 1991년 서울 분원, 1994년 부
산분원을설립했다. 역경과저술작업으로
바른 불법을 펴기 위해 1995년‘바로보인
출판사’를 설립해 문서포교에 진력, <바로
보인선문염송> <영원한현실> 등 15종 30
여권의저서를발간했다.
거사의신분으로선법(禪法)을전하면서말

못할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는 오늘도 고희
(古稀)의 노구를 잊고 전법도생(傳法度生)의
서원을실현하기위해촌음을아끼고있다.
대원거사는매월첫째주일요일(서울분

원) 선가귀감, 셋째주일요일(광주분원) 선
문염송, 넷째 주 일요일(부산 분원) 반야심
경 법문을 하며 선객들의 안목을 열어주고
있다. (02)3494-0122

김성우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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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암스님(3)

시자,만일객승이스님께“부처님없는세

계를가져오면담뱃재를털지않겠습

니다”했다면어찌하겠습니까?  

혜암, (주장자로시자를때린다)

어떤납자가법당에들어와부처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연기를
불상에 뿜고, 게다가 담뱃재까지 부
처님손바닥에탁탁털고있었다.
법당 일 보던 노전스님이 나타나

호령하며 따졌다. “감히 어찌 담뱃재
를부처님손에터느냐?”
객승이답했다. “스님, 법당주련을

보시구료.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
於法界: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라써있으니, 도대체어디에재
를털어야한단말이요?”
이법문을나중에시자가듣고혜암

(惠菴, 1886~1985) 스님께여쭈었다.
“만일객승이스님께여쭙기를, ‘부
처님없는세계를가져오면담뱃재를
털지않겠습니다’했다면어찌하겠습
니까?”
혜암 스님

이 시자를 주
장자로 때렸
다. .그러자, 시
자가또물었다. “담뱃대는어떻게처
리하시겠습니까?”
혜암스님이다시한번때렸다.
이선문답을알아들으려면황벽선

사의 선화(禪話)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다.
염관 선사 회상에서 황벽 선사가

공부할 때의 일이다. 당나라 훼불의
주역인 무종을 피해 절로 도망쳐 온
한 사미승(뒷날 선종황제가 된다)이
황벽선사가지극정성으로목탁을치
면서예불하고있는데, 질문했다.
“부처(佛)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
고 법(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승(僧)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는어디에다가예
불을하십니까?”
제법아는체하는사미승의질문에,

황벽선사가답했다.
“불에도, 법에도, 승에도 구하지

않고늘하는예불을하고있을뿐이
니라.”
사미가알아듣지못하고다시물었다.

“예불은해서무엇합니까?”
그러자 황벽 선사가 그 사미승의

뺨을한대후려쳤다.
사미가“스님께서는 후학을 너무

거칠게 다루십니다”하고 반발하자,
황벽스님은“얻어맞아도 싼 놈이무
슨 거칠게 다루니 마느니 할 게 있느
냐?”하고는연거푸두대더때렸다.
법당에서 부처님 손바닥에 담뱃재

를턴선객은법계에충만해있는법
신(法身)에대해알았지만, 형상있는
불상 역시 법신의 나툼인 줄은 몰랐
다. 부처라는 관념에 걸리지 않고 무
애자재(無碍自在)한 척 했지만, 부처

를 구함이
없이 공경
할 줄은 몰
랐던 것이
다. 그러니

혜암 스님은 삼세 동안의 번뇌를 끊
어주는 자비의 몽둥이를 통해‘부처
도없는세계’를시자에게대신보여
주었던것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무릇 있

는바 상(相)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
이지만,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곧바로진실한여래를보게된
다(樎見諸相非相 卽見如槏)”고 하셨
다. 꿈같은세상을꿈이라고아는사
람은곧‘환상에서벗어나깨어나기
에(離幻卽覺)’법계에 충만한 법신
과있는그대로의실상(實相)을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증도가>의“무명의

참 성품 이대로가 부처님의 성품이
고, 허깨비같은 빈 몸 이대로가 법신
이라(無明實性卽佛性幻化空身卽法
身)”는경지가아닐까.

김성우객원기자

나는누구인가?  나는왜여기있는가? 

지금이야말로당신이큰변화를가져오기위해
일생동안기다려왔던바로그시간입니다
당신의소원을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전화문의상담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010-6230-2113·☎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코스

나를찾아떠나는9일간의내면여행!

-아봐타마스터김희균

●직장인동안거참선=서울정릉보림선원은직
장인을 위해 동안거(11.24~2.21)기간 동안 매일
저녁 7~9시 백봉 김기추 거사의 법문을 듣고
좌선하는참선법회를연다. (017)332-4096

●정토수행으로본유마경=양산정토원원장정
목스님은매주화ㆍ수요일오후7~9시부산불
교교육대학에서정토수행으로본<유마경>을강
의한다. (051)711-0700

●부처님 호흡법 집중수행=김열권 법사는 12월
20~25일 4박5일간조치원지장사에서부처님
호흡법인 아나빠나사띠(Anapana sati) 집중수
행을갖는다. (041)868-3119

●위빠사나수행토요반=한국위빠사나선원은12
월1일부터매주토오후6~9시, 12연기와위빠
사나수행토요반을개강한다. 오후2시부터자
율수행및인터뷰. (02)512-5258

수 행 게 시 판

고희의나이잊고‘전법도생’온힘

번뇌끊는‘자비의몽둥이’사용

시자에‘부처없는세계’보여줘

거사선의리더들❾- 대원문재현거사

선법문을하는대원문재현거사(위), 선법문을듣
기위해모인200여명의출₩재가대중들(아래).

<傳法度生>


